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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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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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満)
작년 한 해동안 오이타현에서 여권을 발행한 수는 25,472건으로 6년만에 25,000건을 돌파했습
니다. 전년대비 14.8% 증가하여 증가율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출국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새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에는 일본 여권
사증면의 디자인도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의 후지산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덕분에 해외로
떠나는 즐거움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오이타현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와 오이타
ASEAN 교류 촉진 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
다. 이번 세미나는 ‘ASEAN 각국의 비즈니스 찬스와 외국 인
재 활용’을 테마로 제조업 및 상사, IT, 인재 파견, 행정 관계
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습니다. 태국,
싱가폴, 베트남에서 활약 중인 APU 졸업생을 강사로 초빙해
‘ASEAN 3개국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를 살린 비즈
니스 찬스’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시아 각국
으로의 사업 전개와 현내 기업 단체 간의 정보 교환 및 교류
의 장을 만들어 긴밀히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이키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히타시에 이어 이번 호는 사이키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사이키 봄 마츠리>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 ‘사이키 봄 마츠리’는 스테이지 이벤트와 사이키시의 특
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출점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며, 각지에서 많은 분들
이 찾아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키쿠히메 행렬’이 시작되며, 현시대로 되살
아난 키쿠히메가 성하마을을 행진합니다. 약 2만개의 대나무 등불이 역사와 문
학의 길을 환하게 밝히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둘째 날 오전은 벚꽃나무 길을 에도 시대 의상을 몸에 걸친 약 100명의 참가자
가 다이묘 행렬을 재현합니다. 오후부터는 일반 기업 및 단체에서 약 600명이 참
가하는 다이묘 행렬이 사이키의 메인 거리를 행진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연구회 개최

▶기간 : 3월 30일 (토) ~ 31일 (일)



오이타 100% 즐기기! 나카츠 성하마을 기모노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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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정서가 넘치는 나카츠 성하마을, 그 중 절이 많아 붙여진 지명인 테라마치(寺
町)는 기모노 차림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기모노를 빌려입고 역사가 느껴지는
건물, 반듯한 돌이 깔려있는 산책길을 걷다보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붉은 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우간지 절(合元寺)의 붉은 벽은 원래는 하얀 벽이었으나 이
곳에서 펼쳐진 전투로 인해 하얀 벽이 피로 물들었고 이후 몇 번이고 색을 덧칠해
도 혈흔이 드러나자 결국 붉게 칠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유래를 알지못
한 채 붉은 배경이 사진에 잘 나올 것 같다며 벽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으나, 유래
를 알게되자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오이타 100% 즐기기! 나카츠 석양&야경 명소

마침 여자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히나 마츠리 기간이라 여기저기 장식되어있는 히나 인형이 눈에 띕니다. 후쿠
자와 유키치 옛집에도 히나단이 설치되어있고 정원의 매화 나무에도 히나 인형이 걸려있는 등 성하마을의 볼거리를 더
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하마을을 기모노 차림으로 걷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습니다. 그 때
마다 건네주시는 다정한 한마디 한마디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모노 체험 요금 : 4000엔

오이타의 관광지가 소개된 여행 책을 읽던 중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푸른 연못 위에 세워진 빨간 토리이
가 인상적인 나카츠의 코모 신사(薦神社)였습니다. 하치만궁의 총본산인 ‘우사신궁’의 조궁(祖宮)으로도 불리며, 미
스미이케 연못(三角池)을 신령이 깃든 신체(神体)로 모시는 신사라고 합니다 여행 책 속 사진 한 장만 보고 찾아간
코모 신사는 실제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연못 위 외롭게 서있는 토리이 너머로 해가 지는 모
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번지는 붉은 빛에 빠져있
으니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파워 스폿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싶었습니다.

올라서서 보는 붉게 물드는 산맥이 참 장관입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즈음 전
망대 ‘천공의 길’에 오르니 불빛으로 수놓인 야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3년
전 일본 야경 유산으로도 선정된만큼 탁 트인 시야와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그동안 몰랐던 나카츠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카츠를 대표하는 하치멘잔 산(八面山)도 석양과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는 언덕’에


